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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tioner’s Notes

한국문학, 문화를 소개하는 즐거움

강연자 : 김승복(CUON 대표)

정리 : 전양주

김승복  오늘 저는 일본에서 한국문학을 소개하는 일이 얼마나 즐겁고 보람된 일인

가를 여러분들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왜 출판사를 하게 됐는지 그 이야기

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서울예술대학 문예창작과에 입학해 한국시를 전공했

고, 졸업하던 해에 바로 일본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고대사를 연구하겠

다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일본 황실 사람들이 다니는 곳으로 유명한 가쿠슈인대학(学習

院大学)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는 한국 고대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니

혼대학(日本大学) 예술학부에 들어가서 문예평론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한국도 그렇지

만 문예과를 나오면 보통 출판사에 많이 취직하고 기자가 되거나 글과 연결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요즘 말로 네트워킹인데,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중에 일본 

내 출판사에 다니거나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제가 처음부터 출판사를 하려고 마음먹었던 것은 아닙니다. 저는 문학을 전공했고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소설책 읽기를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데, 한국 작

가들은 일본 작가들보다 세계관이 더 깊고 따뜻해서 읽고 나서의 감동이 더 큰 것 같습

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도 한국 소설을 읽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래서 제가 직접 번역을 하고 검토서를 작성해서 출판사에 근무하는 친구들에게 돌리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답이 없어요. 이렇게 좋은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더

니 큰 출판사에서 일하는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좋은 것이라면 네가 직접 

해봐라.” 그 말에 자극을 받아서 출판사를 차리게 됐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나 그렇지

만 출판업은 아주 오래된 산업이기 때문에 진입하기는 쉽지만 인정받는 데까지 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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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걸립니다. 원고를 주실 분들이나 서점, 인쇄소 분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그 

관문이 저에게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인정받는 친구들하

고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대학교 후배 중에 문예물 편집을 잘하고, 일

본의 유명한 작가들과 교류가 있는 친구에게 같이 일하자고 했더니 이미 회사를 차렸기 

때문에 안 된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회사를 인수하게 됐습니다. 

인수를 하게 되면 그 회사가 쌓아온 노하우를 공유할 수는 있지만, 아직 CUON이

라는 회사가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책을 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3년간 일

본 책을 한국에 소개하는 에이전트 업무를 하게 됐습니다. 또 한국 것을 일본에 소개하

는 일도 조금씩 하면서 CUON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리는 작업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책을 출판하게 됐습니다. 한국 책을 출판할 때 삼성에 관한 책들 같은 비

즈니스 서적들은 잘 나갑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그런 책은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주목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문학을 선택

했습니다. 한국문학을 조금 새로운 각도에서, 예전 1980 ~ 1990년대 소설들 말고 2000

년대 이후에 나온 소설들 중에 나의 몸과 마음을 적셨던 작품 리스트가 있겠죠? 그것을 

시리즈로 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나온 책들을 소개해 드리자면 이 책이 1번,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입니

다. 그 다음이 지금 한국에서 유명하신 김중혁 씨의 <악기들의 도서관>, 그리고 여러분

이 더 잘 아시는 <두근두근 내 인생>, 이렇게 시리즈를 냈습니다. 책 표지들을 보시면 

다들 감동하시는데, 일본에서 아트디렉터로 굉장히 유명한 요리후지 분베(寄藤文平)라

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한국문학을 내고 싶은데 한국 작가들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

문에 지금까지 나오지 않은 스타일로 가고 싶다, 표지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작전을 

쓰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그렇지만, 일본도 20 ~ 30대 젊은 여성들이 소설

의 주요 독자층이기 때문에 그 층을 공략하려면 표지가 굉장히 임팩트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이런 장정이 나오게 됐습니다. 표지뿐만 아니라 조판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문학이 

어떻게 보여져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을 거듭한 끝에 이 책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책이 나오자마자 여러 출판사나 신문기자들, 출판 관계자들에게 보냈는데 모

두 절찬을 해주셨습니다. 심지어 주요 신문사 서평에 실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디

자이너들이 뽑은 올해의 책>에도 선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출판사를 차려서 포지셔닝하

는 중요한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문학과 한국 작가를 소개한다는 것

저희들은 책을 내는 것만이 아니고 한국 작가를 알리는 작업도 중요하다고 생각합

니다. 책 한 권 내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작가를 초청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작

가만 초청해서 강연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일본의 유명 작가와 만나

게 해줘야 합니다. 이를테면 김연수 씨를 초청했다면, 평소 김연수 씨를 알고 있는 충

성도가 높은 사람들은 오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

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지명도가 있고 팬이 많은 사람, 이를테면 히라노 케이치로

(平野啓一郎)와 토크를 하게끔 준비하고 또 이것이 신문에 실리도록 보이지 않는 물밑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작가를 초청하게 되면 항상 이런 작업들을 하는데, 저희 같이 작은 

출판사에서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도 합니다. 왜냐하면 알

려야 하니까요. 

알기 쉽게 설명하자면, 한국에서는 소설을 비롯해서 시, 그림 같은 일본의 문예물들

이 1년에 약 900권에서 1,000권 정도 나옵니다. 비문예물까지 합하면 약 4,000권 정도에 

이릅니다. 반대로 일본에 소개되는 한국 문예물은 10권에서 많을 때라도 20권에 불과

합니다. 거의 100대 1 수준이죠. 물론 문화를 논하는데 형평성이라는 말은 어불성설이

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본에서 ‘K문학 진흥위원회’를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

한 단체를 만들어서 일본에 있는 한국을 잘 아시는 분들, 연구자들, 또 여러분들처럼 통

번역하시는 분들, 새로운 한류로서 한국을 본격적으로 알기 시작한 그런 분들에게 한국 

관련 책들을 추천받고 그 중 50권을 저희가 골랐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책에 대해서 2

페이지에 걸쳐 전체적인 개요와 어필 포인트, 샘플 번역까지 해서 홍보하는 겁니다. 일

반인이 아닌 출판사를 상대로 책을 내고 설명회도 열었습니다. 저희 단체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일본의 유명 인사들이 와서 자기가 알고 있는 한국 책을 소개하게 하고, 또 

한국 입문서적을 많이 내는 출판사 편집자에게 한국 책 출판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하

도록 하고, 김난도 선생님의 <아프니까 청춘이다>를 번역한 디스커버 21이라는 유명한 

출판사가 있는데, 그곳 임원이 오셔서 발표도 했습니다.

김난도 선생님의 또 다른 책 중에 <천 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라는 책은 한국에

서 몇 백만 부가 팔린 책인데, 일본의 디스커버 21에서 아주 비싼 로열티를 지불하고 번

역 출판을 했습니다. 워낙 큰 출판사이다 보니 오키나와에서 홋카이도까지 일본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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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서점 300군데에서 대규모 코너를 만들어 프로모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부

나 팔렸을까요? 한국에서는 200만 부 정도 팔렸는데, 일본에서는 겨우 3만 부밖에 안 

팔렸다고 합니다. 너무 처참한 결과죠. 김난도 선생님을 초청해서 특강도 하고, 대학과 

연계해서 방송도 하고, 또 직접 강의 하시는 모습을 NHK에서 며칠 동안 방송했거든

요? 그랬는데도 3만 부밖에 안 팔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 발표를 해

달라고 했을 때 거절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실패했더라도 이미 해봤다는 것이 중요

하니까 책을 낸 이야기를 해달라고 설득했고 이야기가 성사되어 발표를 해주시게 된 것

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들에게도 중요하고 저에게도 앞으로 계속 중요한 이야기가 될 

텐데, 제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한국 것을 알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인

터뷰하거나 한국에 소개될 때 ‘재일 한국인 김승복, 출판한류를 꿈꾼다’ 이렇게 소개하시

는데, 전 그렇게 코멘트 한 적도 없지만,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냥 좋아서 하는 겁

니다.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 것을 한다’라는 접근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일본 소설도 

읽고, 한국 소설도 읽었는데, 한국 소설이 재미있고, 좋은 것을 공유하고 싶다는 마음에

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내셔

널적인 관점에 치우쳐서 뭔가를 하게 되면 그 프레임 안에 갇혀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

니다. 때때로 올라와서 위에서 조망해 보는 그런 훈련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더군다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한국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어, 중국

어, 영어 등 다양한데, 한일 전공이라고 한국과 일본만 보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좋은 번역가 되기

질문  좋은 출판사를 분별해낼 수 있는 기준이 있을까요?

김승복  그 질문에 앞서서 제가 출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출판사들은 어떤 번역가

와 일하고 싶은가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번역가를 볼 때 그 사

람이 번역하고 싶은 책이 문학이든 경영서든, 실용서든 상관없이 ‘리스트’가 몇 개 있는

가를 알고 싶습니다. 열정 있는 사람들은 책의 성향들을 비롯해서 장르에 관계 없이 나

름의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리스트가 있는 사람들은 신뢰가 갑니다. 두 번째는 

여행이 아니라 현지에서 생활한 경험이 단 몇 개월이라도 있는가를 물어봅니다. 그래야 

속속들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번역이 아닌 자기 글을 쓴 적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문장력을 보는 거죠.

간혹 번역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무작정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무턱대고 전화를 해서 번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가 하는 접근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많은 패턴인데, 문학은 아니지

만 한국에 여행을 가서 봤던 책들을 직접 번역해서 제본해 옵니다. 열정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쉽게도 저희가 원하는 책이 아니라면 뭔가 다른 방법으로 도와드리고 싶다는 

생각에 에이전트를 하는 겁니다. 돈이 돼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열정에 뭔가 답을 만들어

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 패턴은 이

미 번역을 해보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100개의 리스트 중에 정

말 하고 싶었던 베스트 10이 있을 테고, 그것이 문학이라면 저희에게 가져오는 것이죠. 

그런 분들은 저에게는 정말 보배 같은 존재들입니다. 이런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여러

분들은 자신이 어떤 유형에 속해야 할지 이미 스스로 답을 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출판사를 고를 때는 내가 번역하고 싶은 책을 많이 만드는 출판사를 선택하면 됩니

다. 그런 곳을 공략하면 소위 코드가 맞다고 하죠? 너무 엉뚱한 책을 제안하지 마시고, 

비슷한 책을 냈던 경력, 출판사의 색깔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저는 한중 전공 학생인데요, 중국에서는 <아프니까 청춘이다>가 어느 정도 히

트했는데, 일본에서는 별로 반응이 좋지 않았다고 해서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

고 출판사는 책이 팔리는 것이 목적이니까 나름대로 책을 선택하는 기준이 있을 텐데

요, 혹시 번역가에게도 그런 시선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도 알고 싶어요.

김승복  <아프니까 청춘이다>가 일본에서 안 팔린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굳이 이

야기하자면, 일본의 청춘들은 아프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굉장히 복합적

인 뜻이 있다고 봅니다. 한국보다 비경쟁 사회인 것이죠. 게다가 요즘 일본 젊은이들은 

연애도 별로 안 하고, 결혼도 안 하니까 아픔이 비교적 적은 거잖아요? 그런 사회적인 

배경도 있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아직까지 한국에 대해서, 한국 것을 어필해서 먹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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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는 그런 현실적인 답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더 많이 분발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또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번역을 많이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출판사가 

번역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런 분들은 몇 개월, 몇 년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

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출판사에 직접 제안을 해야 하는데, 그때 제안서가 굉장

히 중요합니다. 왜 이 책을 이 시점에 당신 회사에서 내야 하는지 그것을 어필하는 겁니

다. 그러려면 제안서를 쓰는 본인이 잘 알아야 하잖아요. 출판사의 경향도 봐야 되고, 

내가 번역할 책들이 어떤 경향인지 알려면 일본 내의 트렌드도 알아야 되겠죠? 그런 것

들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공부하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굳이 일본에 안 가더라도 일본 

사이트를 계속 분석하고 어떤 책들이 나와 있는지, 베스트셀러들이 뭔지, 그런 흐름들

을 보는 겁니다. 

질문  지금까지 받아보신 제안서 중에서 특별히 눈길이 가는 제안서라든가, 아니면 

출판사에서 원하는 제안서에는 이런 내용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일본에서 한국 책을 번역 출판할 때 진행 방식에 대해서 질

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승복  먼저 어떤 과정을 통해 책이 만들어지는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책을 많이 읽기 때문에 이미 내고 싶은 책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아

하는 작가들의 책을 꾸준히 읽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작품을 내고 싶다고 출판사에 

전화를 합니다. 한국은 출판사가 거의 에이전트를 하지만 이미 특정 에이전시와 전속으

로 계약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출판사에 문의를 하면 그 작가의 전속 에이전시 쪽으로 

문의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담당자한테 연락해서 거래 주문서를 냅니다. 절

차는 간단합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이 일본어로 검토서를 쓰고 싶다면 출판사의 판

권 부분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 출판사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화하면 알려줍니

다. 또 한 가지는 자신이 일본어를 정말 잘 하고 일본 출판계도 많이 안다면 직접 중계를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당분간이라도 일본 판권에 대해 내가 우선권을 가질 수도 있잖아

요? 꼭 번역만이 아니라 중계 비즈니스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겠지요. 일본 출판계 트렌드도 많이 알아야 되고, 출판사들하고의 관계도 돈독

히 해서 그 사람이 제안하는 것은 실적이 좋다, 신뢰할 만하다는 구도를 만들어 가야 합

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일본 출판계도 많이 공부해서 제안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마음에 드는 제안서라고 하셨는데,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출판사 편

집자들도 나름의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정성스럽게 쓰면 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는 한국문학뿐만이 아니라 외국 문학이 전반적으로 저조합니다. 어쩌면 한국 상황이 특

이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팔려서 베스트셀러에도 오르잖아요? 일본은 그렇지 않

습니다. 외국 문학 담당 편집자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어서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하겠죠. 

왜 이 책이 일본에서 소개되었으면 좋겠는지 번역가의 감동을 편집자도 느낄 수 있도록 

문장을 구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많이 팔렸다는 것도 중요합니

다. 그렇지만 출판사는 어떤 산업보다도 감성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으므로 그런 감성

적 접근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문학, 문화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

제가 이 일을 시작한 이래로 한일 관계가 이렇게까지 심각한 적은 처음인데, 그렇다

면 내가 할 일이 뭘까, 뭔가 새로운 계기를 하나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류

가 쇼 비즈니스로서 가장 성공을 거둔 곳이 일본이기도 하지만, 한국에 대해서 늘 정치

적인 접근이 많습니다. 또 한류를 통한 문화적인 접근이나 역사적인 접근도 많은데, 제

가 봤을 때 일본에서는 한국에 대한 지적인 접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제 스스로 

늘 안타깝고 허전했던 부분인데, 그러면 한국에는 지(知)라고 하는 것이 없는 것인가? 

아니죠, 있습니다. 한국의 지가, 지적인 영역이. 그렇다면 과연 나는 그것을 어떻게 이

야기하고 표현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만든 책이 바로 <한국, 조선의 지를 읽다>라는 

책입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지식인들, 이를테면 가라타니 고진(柄谷行人)에서부터 가메

야마 이쿠오(亀山郁夫) 같은 철학가나 사상가들에게 원고 청탁을 한 겁니다. 당신이 지

금까지 접했던 한국의 지(知)에 대해서, 만일 책으로 읽었다면 그 책을 추천하시고, 그 

책에 대해 2,000자 이내로 소감을 적어달라는 메일을 보냈습니다. 저희는 유명 출판사

가 아니기 때문에 50명 정도 답이 오면 성공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상을 훌쩍 뛰어넘어 

140명이나 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런 책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식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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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절도 있었고, 한국을 인정해 주는 분위기가 형성이 안 된 탓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리고 참고로 아직 공개화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조선의 지’를 읽었으니까 다음은 조금 

더 대중적인 느낌으로 가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조선의 미를 읽다>라고 해서 

미술, 영화, 음악, 요리 등 다양한 부분을 비주얼하게 선보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

째는 약간 추상적인데 <한국, 조선의 마음을 읽다>로 가고 싶습니다. 거기에는 인물도 

들어갈 수 있고, 좀 더 다양한 문학 작품들을 추천 받아서 3권을 세트로 내는 것이 앞으

로의 제 계획입니다. 또 책으로 내는 것만이 아니고, 일본의 지성인들이 한국의 지적인 

면들을 발언할 수 있게끔 국제 심포지엄도 열어볼 생각입니다. 한국 사람보다 일본 사

람의 발언이 조금 더 크게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질문  한중 번역과인데요, 지금 일본 쪽만 하고 계신데 혹시 언어권을 확장해서 다른 

나라에 한국 문화에 대해서 소개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김승복  중국권은 직접 해보십시오. 이 기획을 그대로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요? 한중

의 지성인들을 대상으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일본 출판사들에게 한국 책을 내

자고 제안하는 설명회를 열고 가이드북을 만들면, 어떤 분들은 왜 경쟁자를 만들어서 스

스로 목을 조이느냐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 속담에, 오솔길에 라면 집이 하나 있으면 사

람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지만 라면 집이 20개가 있으면 사람들로 북적이고 안 되던 집도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오솔길에 라면 집 같은 골목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K문학 진흥위원회’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하다가 많은 분들이 문학만 하

는 것으로 오해하셔서 결성된 지 3년 만에 이름을 ‘K-BOOK 진흥회’로 바꿨습니다. 

질문  저는 한국문학 작품을 불어로 번역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감수성의 차이 때문

인지 한국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작가가 프랑스에 소개되어 좋은 반응을 얻어 오히려 

한국, 프랑스에서 유명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승우 작가 같은 경우도 프랑스에서 

유명해졌다고 하니까 일본에서 번역이 될 때, 프랑스 출판사에서 썼던 여러 자료들을 

일본 출판사에서 요구하더라고요. 이렇게 세계적인, 특히 서구에서 인정 받는 것을 동

양에서는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한국문학을 하실 때 더 큰 네트워크를 생각해 보

시진 않으시나요?

김승복  굉장히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도 그런 데이터들을 조금씩 모으고 있습니

다. 이승우 선생님 같은 분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분이고, 저는 더 많은 출판사들로 확

산되는 것을 장려하는 중이기 때문에 이미 잘 알려진 작가들은 다른 출판사들이 할 수 

있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두근두근 내 인생> 같은 책은 한국에서도 유명하지만, 한

강 씨 같은 분들은 메이저는 아닌데도 굉장히 퀄리티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1번

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본에서도 먹힌 겁니다. 충격적이었나 봅니다. 이렇게 수

준 높은 한국 소설을 읽게 돼서 고맙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는 이 책

을 낸 후 ‘K문학 진흥위원회’를 만들어서 독서감상문대회를 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독

자들이 어떤 평가를 내리는지 알기 위해서였습니다. 처음에 저희는 대학생들의 응모가 

많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의외로 직장인들이 80%가 넘었습니다. 게다가 앙케트에 나

이도 적어달라고 했는데 모두 40대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것이 남자들

이 많아요, 남자 회사원들이. 그래서 저는 더욱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호기

심이 아니라 좋은 작품을 제대로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안 것이죠. ‘40대가 인

정했고, 남자들도 인정했다’라는 것은 이 층이 어떤 층인가를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다

시 말해 소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본다는 것이죠. 정말 소설을 좋아하는 사람은 나라

를 가리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어떤 소설이든 새로 나왔다고 하면 일단 사서 봅니

다. 그런 사람들을 저희가 확보했다는 그런 자신감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확보하

고 싶은 층은 한류로 접근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어할 때 

손이 가게 할 만한 본격 소설들을 하고 싶습니다. 

질문  한국의 단편 소설들이 발달된 데에는 사실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장르 

면에서 일본에서는 장편을 더 좋아하나요, 아니면 단편 소설이 더 잘 되나요? 

김승복  한 작가를 알려면 장편이 훨씬 좋다고 보지만, 저는 작품의 질을 중시합니

다. 한국의 젊은 소설가들은 정말 단편을 잘 씁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장편을 써서 

나온 작품들을 보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앞 부분은 정말 좋지만 뒤에 가서 다들 무

너집니다. 그래서 저는 작가들과 친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말 소개하고 싶은 책이다. 대

신 뒷부분은 고치자.” 라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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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서구 독자들은 장편 위주로 먼저 소개되길 원하고, 

그 다음에 단편을 읽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번역할 때 애로 사항이 조금 

있어요. 단편은 정말 좋은 작가들인데 장편은 말씀하신 것처럼 뒤가 약한 문제들이 있

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같은 아시아니까 단편을 많이 읽는지, 그것이 궁금했어요.

김승복  일본도 장편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좋은 장편보다 좋은 단편이 많으니까 일

단은 좋은 것을 먼저 소개해야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희도 단편집이 많습니다. 그 다음 제가 하고 싶은 것이 ‘책거리’라고, 책 한 권을 다 읽었

다는 원래 의미도 있고, ‘책의 거리’라는 의미도 될 수 있어 이름을 ‘책거리’라고 지었는

데, 평소에는 카페로 운영하다가 1주일에 한두 번 정도 작가들을 초청해서 강연이나 토

크, 연주회, 혹은 설명회를 열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해외 문학이나 해외의 것에 개

방적인 일본 서점들을 대상으로 한국 서적 북페어를 열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은 3명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늘 필요하고, 사람의 마음도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

들도 친한 편집자들을 많이 확보하셔야 하고, 한 번 통역을 의뢰받았으면 담당자의 마

음을 확실히 사야 합니다. 물론 일도 잘해야 되지만,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

니다. 

질문  한국문학을 일본에 전할 때 한국인이 일본어로 번역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

다고 생각하시나요?

김승복  충분히 가능하죠.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번

역한 김후나 씨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에서 학교를 나와 일본에서 유학한 후 번역 

활동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한일, 일한 다 하십니다.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은, 사실 번역자의 원고를 그대로 쓴다는 것은 정말 드문 일입니다. 반드시 

유능한 편집자가 따라야 되요. 예를 들어 <설계자>를 번역한 오순영 씨는 번역한 경험

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분하고 작업을 한 이유는 이 분이 일본어로 쓴 소설

이 있는데, 한 친구가 제가 편집, 출판을 하니까 그 분 소설이 어떤지 한 번 봐달라는 거

에요. 그래서 열심히 읽었는데 문장도 나쁘지 않았고 읽기에 전혀 고통스럽지 않았습니

다. 다만 저는 문학을 전공한 사람이라서 문장을 보는데, 이 분은 그런 수업을 받은 흔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굉장히 자질이 있어 보였습니다. 소설가가 가져야 할 여러 

가지 덕목들 가운데 그 분은 장편을 쓸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것인데, 소설로서 갖춰야 

할 요소들은 조금 약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설 번역을 해보자고 제안했고, 함께 <설계자>를 작업하게 된 것입니

다.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네이티브가 아니기 때문에, 뭐가 아니기 때

문에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블로그도 열심히 쓰고, 번역도 판권이 있든 없

든 좋으면 그냥 해보는 겁니다. 제가 열정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전 그냥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열정이 있는 것

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한국문학을 내는 즐거움에 대해 만끽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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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D Thesis Abstract

Assessing Source Text Difficulty
for Interpreter Education:

With a Focus on Textual Factors of English Source Texts 
in English-Korean Consecutive Interpreting

Moonsun Choi
 Ewha Womans University, Korea

It is generally agreed in interpreter education that source texts (STs) must 
be sequenced according to their level of difficulty. But it appears that there is 
a dearth of research aimed at explaining ST difficulty based on specific textual 
factors, making highly impressionistic assessment of source text difficulty 
inevitable.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extual factors involved in the 
assessment of ST difficulty in interpreter education, and to develop a more 
objective and reliable way of assessing ST difficulty, with a focus on English 
source texts used in the education of English-Korean consecutive interpreting 
(CI). 

Three research questions were set for this PhD research: first, to identify 
and categorize textual factors that affect the difficulty of source texts used in 
interpreter education; second, to test the methods for assessing ST difficulty 
and to discover the relations between the different methods; and third, to 
develop a more objective and reliable model for assessing ST difficulty for 
interpreter education. 

To answer the aforementioned research questions, literature review and a 
survey of interpreting teachers were conducted. Based on the review of previous 
studies on textual factors affecting text difficulty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language testing and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studies, six major textual 
factors were identified, i.e., topic, vocabulary, sentence, logic, information 
density and target language re-expression. In addition, previous studies relevant 


